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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늦게 합격한 사시생…

마지막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 박종현 

법대생(한양대 법학과)일 때는 집중해서 사

법시험을 준비하지 못했다. 고시와 취업 사이

에서 막연히 고시생 신분으로 지냈고, 1996년 

대학을 졸업한 후 2년간은 방황했다. 정이 많

은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

내다 98년 느지막이 군대에 입대했다. 서른의 

문턱에서 군대를 제대한 뒤 직업도 잡지 않았

다.  서른에 결혼을 하면서 뒤늦게 ‘법조인’의 

꿈을 제대로 갖게 됐다. 그리고 늦었지만 뚜렷

했던 그의 꿈은 결국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

됐다.  

‘ ’

지난 11월 7일 법무부가 발표한 ‘마지막’ 사

법시험(59회) 3차 최종합격자 중에서 ‘최고령’

인 박종현(45·사진)씨 얘기다.

사법시험은 마지막 최종합격자 55명을 남기

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. 

박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“마

지막 사법시험에 가장 늙은 합격자가 되는 바람

에 전국적인 망신을 하는 것 같다.”고 웃었다. 

그런 박씨는“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아내

와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”고 했다. 2차 시험에

만 6번 도전한 끝에, 15년간 신림동 고시촌을 

집처럼 생각하며 지낸 뒤에 얻은 결과였기 때

문이다. 

“

30대를 바친 사법시험이었다. 공부 기간이 

길어질수록 지쳐갔다.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한 

선·후배들이 하나둘 로스쿨로 떠났다. 그는 사

법시험을 고집했다. 그는 “내 젊음을 보낸 사법

시험으로 끝을 보자’는 오기 같은 게 생겼다.”

고 했다. “제가 단단한 사람이 되면 하늘이 제

게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

그래서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.”

그럴 때마다 부인 김현정(44·현대카드 기업

문화팀 차장)씨는 “꿈을 포기하지 말라.”고 했

다. 시험에 떨어질 때면 아내를 붙잡고 하염없

이 울기도 했다고 한다. 많이 울었다. 박씨는 

“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전 합

격하지 못했을 겁니다.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

용기를 줬죠.”   

가장 힘들었던 시험은 2014년 사법시험 1차

였다. 시험을 20일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

다. 2남 1녀 중 장남인 그는 “누구보다 장남이 

법조인이 되길 바라고, 믿어주셨던 아버지였기

에 가슴 아프고 죄송했다.”고 회상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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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인에게도 미안했

다. 몇 년 동안은 부인의 만류에도 출판사 아르

바이트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다. 하지만 부

인의 한 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다. “아

직 젊은데, 지금 돈 안 벌어도 돼. 우리 인생 2

막을 준비하자.” 

‘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의 사시는 없다’는 사

실에 간절함은 더 컸다. ‘넘어졌을 때 가장 중

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’(발레리나 강수

진)이란 문구를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 앞에 붙

였다.

오전 6시 30분에 영등포구 당산동 집을 나서 

신림동 독서실에서 자정까지 공부했다. 지난해 

2월 1차시험에 붙은 뒤 올 6월 2차시험을 볼 

때까지 계속됐다.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하루 

30분씩 헬스장에서 뛰었다. “속이 갑갑할 때 

한바탕 뛰었어요.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, 속이 

후련해졌지요.”     

박종현씨는 이번 합격의 영광을 부인과 이

름이 같은 또 한 명의 김현정(35)씨에게도 돌

렸다. 그보다 10살 어린 사법시험 스터디 멤버

다. “시간을 재 놓고 답안을 작성한 뒤에 서로 

채점을 해주는 ‘실전형 스터디’를 함께 해줘 큰 

도움이 됐다.”고 했다.  

   

“

내년 3월이면 ‘늦깎이 사법연수원생’이 되는 

포부다. 박씨는 “남들보다 시작이 늦었으니 인

생의 두 번째 페이지는 더 멋지게 열고 싶다.”

며 “신림동 고시촌에서 스무 살이나 어린 친구

들과 어울린 덕분에 젊은 동기들과의 생활도 

자신 있다.”고 웃었다.  

“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에게 힘을 준 동료

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. 이젠 사법시험이 

없고, 동료들에겐 제가 누린 만큼의 기회가 없

다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. 정든 신림동에서 후

배들에게 술을 사줄 수 없다는 것도….”   

박종현씨는 “인터뷰가 망설여졌지만 15년간 

도전 끝에 꿈을 이룬 나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

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.”고 

말했다. 이어 “저처럼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을 

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겠다.”고 덧붙였다.  

반세기 동안 2만여 명의 법조인을 탄생시킨 

사법시험은 내년부터 로스쿨로 일원화된다.  

(중앙일보 인용)


